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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알 스포옐의 허가를 얻어서 사용함.

어 린 이 란

다 함께 나누는 시간 : 몰몬 용감한 선지자·●……·팻 그래함

뉴스 속의 친구들

창조적인 친구들

심 심풀이

소와 쇠스랑·● ●● ●●● ●·리로이 바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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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희 및 지역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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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그러면 존은 창문으로 나와서 그의 괘종 시계가 울리지

않은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였으며 그러면 아버지는 다시

차를 몰고 가곤 했다.

우리 부친이 존과 대화하던 방식을 회상해 보다가 우리

부친의 훌륭한 점 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. 부친은

맹 인이 독립하도록 돕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대학
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도 없었다. 그는 단지 상식을

활용하였으며 한 인간으로서 존에게 깊은 관심을 두었던

것이다. 부친은 거의 매일 존이 잘 있는지 알아 보며

확인했으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을 한 번도 들은 기억 이

없다 : “존, 괜찮아 ?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? 뭐
필요한 거 있나 ? 내가 어디 좀 데려다 줄까 ?”
그 대신에 부친은 이렇게 묻곤 했다 : “존, 나는 말씀을

준비하고 있는데 들어 보고 어떻게 생 각하는지 이야기해

주겠나 ? ”

“존, 나는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 데 이런 방식으로

지으면 어떨까 ? 좀 도와 줄 수 있겠나 ?”

부친은 항상 존으로부터 도움을 청 하였으며 또 항상 도움을

얻었다. 그러나 실제로는 부친이 얻고 있는 것은 없고 주고

있었던 것 이다. 존과 접촉할 때마다 그가 전하는

메시지는 : 그는 한 개인으로서 중요하며, 그의 의견은 의미가

있으며, 그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으며, 인간의 존엄성은

영 원하고 필수적 이 라는 것 이 었다.

당시에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에는

“양로원”으로 갔다. 존은 일흔 한 살에 병 이 들어서 그런

양로원으로 가기로 결정 했으며 그 일은 그에게 새로운 문을

열어 주는 것 같았다. 그는 그곳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며
그가 선샤인(햇빛)이라고 부르는 한 명 랑한 여인을 만났다.

선샤인은 한번도 걸어 본 적 이 없었다. 존은 자신의 강한

팔과 다리로 그녀가 다니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었으며 그

여인은 그를 대신하여 앞을 볼 수 있었다. 존은 생활 방식을

바꾸고 다시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왔으며 성 전에서 결혼하고

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까지 십 삼 년 동안
행복하게 살았다. 구세주께서 행하실 방법 그대토— 사량과

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방법을

나에게 보여 주신 부친보다 그 마지막 기간 동안 존에 대하여

더 기뻐했던 사람은 없었다.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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